
포스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참여
가톨릭대학과 합작기업 포가스템 설립 … 1차 임상자금 10억원 투입

포스코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자체 바이오펀드를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참여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포스텍과 가톨릭대학교는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포스코 바이오벤처스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포가스템을 설립했다고 9월6일 발표했다.

포가스템은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포-가연구원)의 제1호 벤처기업으로, 유전자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온 바이오기업 제넥신이 함께 참여한다.

포스코는 바이오벤처스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포스코가 바이오벤처스를 통해 1차로 임

상시험 진입에 소요되는 자금 10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포가스템이 개발할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유전자를 탑재한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으로, 줄기세포치료제를 주입하면 질환 치료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돼 난

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동물실험이 끝나가는 만큼 조만간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포가스템 폴 김 대표는 “포스코의 투자는 2-3년 후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진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

라며 “만약 상업적으로 성공할 확신이 보인다면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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